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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the mother-child relationship and marital satisfaction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mothers with young children. The subjects consisted of 237 mothers with young

children.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test and one way ANOVA.

The results included that 1) There were clear differences in terms of the mother's level of education,

her monthly income in household, and job satisfaction when it came to the subjective well-being of

mothers. 2) The mother-child relationship and marital satisfaction were both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cognitive and affective factor (positive affects) of subjective well-being, whereas there were negative

correlations with regard to affective factors (negative affects) of subjective well-being. 3) The mother-

child relationship and marital satisfaction accounted for 32.5% of subjective well-being. More

specifically, marital satisfaction was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when it came to determining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which is also a cognitive factor of subjective well-being), whereas the mother-child

relationship was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when it came to the affective factor of subjective

well-being.

Key Words：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모-자녀관계(the mother-child relationship), 결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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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인간의 삶에서 행복이란 모든 인간이 추구하

는 궁극적인 목적이다. 행복의 조건은 개인마다

다양할 수 있지만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

나 같을 것이다. 이처럼 행복은 오랫동안 인류의

관심사로 탐구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21세기 오

늘날은 긍정심리학의 발전으로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행복연구에 접근하고 있다. 행복연구

는 크게 행복의 객관적 조건들에 따른 객관적

삶의 질과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만족 정

도인 주관적 삶의 질로 보는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Campbell(1976)은 객관적 삶의 조건을 통

해 도출된 객관적 지표는 인간이 지각하는 행복

의 본질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여

객관적 삶의 조건이 높아진다고 행복해지는 것

은 아님을 주장하였다. 이에 행복을 외적기준이

아닌 개인의 내적 가치체계를 중시하는 주관적

인 기준으로 파악하여 행복은 곧 개인의 주관적

인식이라는 입장으로 접근하고 있다(Lee, 1997).

이러한 입장의 선구자인 Diener(1994)는 행복을

개인의 평가적 판단을 수반하는 인지적 측면과

긍정적 감정을 자아내는 정서적 측면으로 구분

하여 이를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이라 하였다. 이에 따라 행복 연구는 주로 개인

이 자신의 삶에 대해 가지는 긍정적인 인식인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들로 진행되어 왔다

(Kwon, 2011). 그리고 개인이 가지는 주관적 안

녕감은 문화집단마다 다를 수 있으며 한국인의

경우 삶의 질은 연령, 교육수준, 성별, 소득수준

등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의미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영향 요인이며 특히 정서적 지원이 핵심적인 요

인이라고 지적하였다(Kim & Park, 2006; Park &

Kim, 2009). 즉 한국 성인들의 행복은 일반적으

로 경제적 안정이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구체적인 집단 내에서의 인간관계적 자

원들로부터 오는 정서적 지원에 가장 많은 영향

을 받는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그렇다면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복,

즉 주관적 안녕감에도 일반적인 성인의 행복연

구에서 지적하는 관계적 요인들이 중요한 변인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시에 영유아기 자

녀양육이라는 특성이 어머니의 행복에 영향요

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생애발달

시기에 따른 행복연구들을 살펴보면 자녀출산

이후에 부부의 결혼생활만족도는 급격히 저하

되며 이는 주로 아내의 만족도가 저하되기 때문

이라고 보고하였다(Shapiro, Gottman, & Garrere,

2000). 이는 자녀출산 이후에 어머니가 경험하

는 자녀양육에서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고 스스

로 인식하는 행복의 수준이 낮을 수 있음을 짐

작하게 한다. 또한 자녀로 인해 변화되는 가족생

활과 자녀가 자라면서 늘어나는 양육비와 교육

비의 부담(Woo, Kin, Lee, & Kim, 2009)은 더욱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Kim,

Kim, & Park, 2008). 따라서 이 시기 어머니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는 작업은

어머니의 행복과 나아가 가족의 행복을 위해 중

요할 수 있다. 만약 선행연구 결과와 같이 영유

아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들에게도 관

계적 자원이 주요 영향요인이라면 가족관계 개

선과 나아가 어머니의 행복증진을 위한 지원방

안 모색을 위해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복

에 대한 연구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주

로 양육스트레스 연구를 중심으로(Moon, 2004;

Song & Han, 2011; Yoon, 2006) 어머니가 행복

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집중

해왔다. 이는 영유아기가 신체, 인지, 언어,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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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성과 같은 전 영역의 발달에서 중요한 시기

라는 점과 부모가 양육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고

바람직한 양육태도로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발

달도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접근하여 궁극적으

로 어머니의 행복이 자녀의 행복과 연결될 수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 특히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

으며(Kim, 2006; Kim & Lee, 2005; Moon, 2004;

Park & Rim, 2002) 그 결과 어머니의 연령, 학

력, 가정의 소득, 유아교육기관 만족도, 취업여

부, 직업만족도, 배우자의 지지, 생활만족 등

(Kim, 2000; Kim, Doh, Kim & Lee, 2010; Kim

& Yoon, 2000; Park & Moon, 2008)의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여

기서 주목해봐야 할 점은 어머니의 연령, 학력이

나 가정의 소득, 취업유무와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의 영향력은 연구들마다 일관되지 않는

결과를 보고한 반면 배우자의 지지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 요인이라고 일관되게

보고한 점이다. 그리고 이것은 취업모의 경우에

도 동일하여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정도가 높을

수록 어머니는 양육스트레스를 덜 경험하였다

(Kim et al., 2010). 따라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는 남편의 지지에 의해 보다 수월하게 양

육에 참여하며 이로써 행복감을 경험할 수 있음

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남편의 지지가 영유아기 자

녀를 둔 어머니의 행복, 즉 주관적 안녕감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정도와 같은 지

원을 어머니의 남편과의 관계변인으로 파악하

여 부부관계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결혼만족

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결혼만족도는 단순한

부부관계에서의 개인의 주관적 신념이나 생각

을 반영해오다가 최근에는 가족관계적 특성을

감안하여 부부관계에서의 결혼의 질에 대한 개

인의 만족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발전되고 있

다(Kim, 2011). 결혼만족도에 대한 연구들은 어

머니의 결혼만족도가 양육행동의 질에 영향을

주며(Kim, 2010) 특히 자녀와의 애정표현과 정

서표현성(An, 2007) 및 정서적 학대 정도와 관

련되어(Baek, 2011) 영유아기 자녀의 정서발달

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즉 결혼만족도가 높은

어머니는 부모역할 수행에 스트레스를 덜 경험

하고 우울증이 덜하며 반대로 결혼만족도가 떨

어질 때 구체적인 양육행동의 질은 약화된다

(Park, 2004). 또한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어머

니는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반면(Kim, 2011) 남편에게 애정을 덜 느끼는 부

인일수록 자녀를 꾸짖고 야단치는 경향이 있다

고 보고한다(Yang, 2000). 특히 어머니의 결혼만

족도는 일상적 스트레스와 관련되며(Lee & Lee,

2000) 이러한 스트레스는 양육에서 남편의 이해

와 지지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때(Park & Kim,

1995)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남편과의 관계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는 결혼만족도에 의해 조절이 가능하며 이는 곧

양육에서의 행복으로 이어져 자녀와의 상호작

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한편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남편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자원 이외 경험할 수 있는 관

계 자원은 자녀와의 관계이다.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자녀 훈육방법이나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자녀의 사회적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양육태도의 중

요성(Chae, 2010; Moon, 2004)을 강조하여왔다.

또는 모-자녀관계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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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며 특히 어머니가 자녀와의 관계에

서 경험하는 다양한 좌절감은 유아의 문제행동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Park, Lee & Shin,

2009) 모-자녀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해왔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모-자녀 관계가 어머니의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하

였다. 물론 모-자녀 관계는 어머니의 개인적 특

성인 성격이나 심리적 기능, 그 외 남편의 지지,

원가족으로부터의 경험들과 양육스트레스와 같

이 다양한 요인들을 통해 양육행동으로 나타나

며(Ha, Oh, & Kim, 1999; Kim et al., 2007; Park,

2011) 이로써 자녀와의 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어머니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 경험하는 행복은 결국 어머니의 개인적 특

성이나 주변적 요인들로부터 출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모-자녀 관계는 양방향적으로 자

녀의 특성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Kuczynski, 2003) 자녀가 주는 삶의

가치와 행복(Kim et al., 2008), 그리고 부모와 자

녀를 개별적인 존재가 아닌 하나로 보는 한국의

전통적인 부모자녀관계(Choi, 2005)를 고려해

볼 때 어머니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것

들은 어머니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유아기 자녀

를 둔 어머니가 가정에서 경험하는 남편과 자녀

와의 관계적 요인이 어머니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 개인의 주관적인 삶의 질인 행복은 삶에

대한 태도로 기본적으로 인지적, 정서적 요소가

포함되지만(Diener, 1994) 각 요소들은 서로 독

립적으로 작용한다(Andrews & Withey, 1976,

cited in Kim et al., 2003). 즉, 인지적 차원과 정

서적 차원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나 각 차원

은 서로 구분되며, 정서적 차원에서 긍정적 정서

와 부정적 정서 역시 반드시 긍정적 정서를 많

이 경험한다고 부정적 정서를 적게 경험하는 것

이 아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주관적 안

녕감은 인지적, 정서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며 각

요소들은 독립적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그리

고 주관적 안녕감에서 인지적 요소는 삶에 대한

만족에 초점을 두는 삶의 만족도를, 정서적 요소

는 일상생활의 경험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정서반응을 의미하는 것(Kim et al., 2003)으로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주관적 안녕감을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로 나누고 이를 결혼

만족도와 모-자녀 관계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

다. 또한 한국인의 행복에 직업성취도나 월평균

수입과 같은 개인적 요인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는 점(Park & Kim, 2009)에서 어머니의 사회인

구학적 변인의 영향력도 함께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주관적 안녕감에 어머니의 개인적 요인과 관계

적 요인의 영향력 및 주관적 안녕감의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의 영향력을 밝히는데 그 목

적이 있다. 즉 한국의 성인들에게 주요 영향요인

이었던 관계적 요인이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

니의 주관적 안녕감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

는지 또한 그 관계적 요인 중 인지적 요소와 정

서적 요소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지를 밝혀

서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행복증

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

고자 하였다. 이에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주관적 안녕감의 차이는 어

떠한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모-자녀 관계, 결혼만족

도와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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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관계, 결혼만족도가 어머니

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력은 어떠한가?

Ⅱ.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U시의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2곳,

유치원 2곳)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어머니 237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의 연령은 30대

(84.4%), 학력은 ‘전문대졸'(38.0%), 가계 월소

득은 ‘301만원～500만원이하'가 103명(43.5%)

가 가장 많았다. 직업 있는 경우가 134명(56.5%)

으로 없는 경우 103명(43.5%)보다 많았으며 직

업이 있는 경우 직업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70

명(52.6%)으로 가장 많았다. 자녀수는 2명이

149명(62.9%), 자녀의 연령은 만 5세가 70명

(29.5%)으로 가장 많았다. 본 연구대상 어머니

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2. 연구도구

1) 모-자녀 관계

모-자녀 관계는 Oh(2005)가 사용한 어머니-자

녀관계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갈등, 친

밀감, 의존성 3개 하위 척도로 ‘아이는 나에게

화를 잘 낸다.’, ‘아이는 꾸지람을 받은 후에 계

속 화를 내거나 저항한다.’ 등 모-자녀 관계가 적

대적이고 조화롭지 못한 상호작용의 정도인 갈

등을 측정하는 12문항, ‘나는 아이와 애정적이고

따뜻한 관계를 맺고 있다.’, ‘나는 아이의 감정에

잘 공감이 된다.’ 등 모-자녀의 온정과 개방적 의

사소통 정도인 친밀감을 측정하는 14문항, ‘아이

는 나에게 매우 의존적이다.’, ‘아이는 나와 잘

떨어지려고 하지 않는다.’ 등 자녀가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의존성 정도를 측정하는 4문항으로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 점수는 ‘전

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늘 그렇다(5점)’

까지 응답하였으며, 2, 6, 7, 9, 11, 12, 14, 15, 17,

18, 19, 20, 21, 24, 25, 27, 28번 문항은 역채점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각 하위 척도별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갈등 Cronbach's α = .720, 친밀감

Cronbach's α = .867, 의존성 Cronbach's α = 596

이었다.

2)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는 Roach, Frazier 그리고 Bowden

(1981)에 의해 개발된 결혼만족도 척도(Marital

Satisfaction Scale)를 Lee(2006)가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Lee(2006)는 결혼만족도를 주관적

이고 개인적인 것으로 부부간의 상호작용과 같

은 관계적 측면, 결혼생활에 대한 기대와 이에

상응하는 보상적 측면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보

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결혼만족도를 어머니

의 남편과의 관계에서의 만족으로 접근한 것에

부합하여 본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7개

의 문항으로 11개의 긍정적인 문항과 6개의 부

정적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점수

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

다’ 5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Cronbach's α = .862이었다.

3) 주관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은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

로 구성되어있으며(Diener, 1994) 이 두 요소는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지만 상당히 독립적으로

변화하며 다른 요인과의 관계에서 차이를 나타

내기 때문에(Kwon, 2011) 본 연구에서는 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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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s

Variables Contents N (%)

Age

20s 6( 2.5)

30s 200(84.4)

Over 40s 31(13.1)

Level of

education

High school diploma 63(26.6)

College graduates 90(38.0)

University graduates 70(29.5)

Grad school graduates 14( 5.9)

Monthly income

in household

Below 1,000,000won 3( 1.3)

1,010,000～3,000,000won and less 84(35.4)

3,010,000～5,000,000won and less 103(43.5)

Over 5,010,000won 47(19.8)

Employment status
Employment 134(56.5)

Unemployment 103(43.5)

Job satisfaction*

Dissatisfied 6( 4.4)

Normal 49(36.5)

Satisfied 70(52.6)

Very satisfied 9( 6.6)

Total 134( 100)

Number of children

1 49(20.7)

2 149(62.9)

3 39(16.5)

Child's age

1 year old 20( 8.4)

2 years old 40(16.9)

3 years old 62(26.2)

4 years old 45(19.0)

5 years old 70(29.5)

Total 237( 100)

* only employed people have answered

소를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1) 인지적 요소
주관적 안녕감의 인지적 요소는 Kwon(2011)

이 번안한 삶의 만족도 척도(SWLS：Satisfac-

tion With Life Scale)로 측정하였다. 총 5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의 점수는 ‘전혀 그

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7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를 산

출한 결과, Cronbach's α = .901이다.

(2) 정서적 요소
정서적 요소는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를 포함

하며 행복감, 즐거움, 환희감과 같은 긍정 정서

를 자주 강하게 경험하는 반면 우울감, 슬픔, 질

투감과 같은 부정 정서를 덜 경험할수록 주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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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감의 수준이 높다고 본다.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 또한 서로 연관되어 있으나 상당히 독립적

인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Kwon(2011)이 번안한

긍정 및 부정 정서성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척

도는 총 20문항으로 각 10개의 긍정적 정서 형

용사와 부정적 정서 형용사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

우 그렇다’ 5점까지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긍정

적 정서 형용사 문항 점수와 부정적 정서 형용

사 문항 점수를 각각 합하여 긍정적 정서와 부

정적 정서 점수를 낸다. 본 연구에서의 각 하위

척도별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는 긍정적 정서

Cronbach's α = .913, 부정적 정서 Cronbach's α 

= .908이었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자료는 2011년 9월 20일과 10월 10

일 두 차례에 걸쳐 U시에 위치한 어린이집 2곳

과 유치원 2곳에 총 400부가 배부되었다. 먼저

각 기관의 원장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한 뒤 원장

이 각 반 교사를 통해 유아들 편으로 가정으로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총 400부를 배부하여 249

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기재가 미비한 경우를

제외한 총 237부(59.25%)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4.0 통계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Shapiro-Wilk으로 정규성을

검증하였으며,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주관적 안녕감(삶의 만족도, 긍정 및 부정

정서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

ANOVA, 사후검증으로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

다. 어머니의 모-자녀 관계 및 결혼만족도과 주

관적 안녕감의 상관관계를알아보기 위해 Pearson

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의 영

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모-자녀관계와 결혼만족도를 독립변인으

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연구결과

1.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주관적

안녕감의 차이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주관적

안녕감(삶의 만족도,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ANOVA를 실시한 결

과 Table 2와 같다. 첫째, 삶의 만족도는 연령(p

< .05), 학력(p < .01) 가계 월소득(p < .001), 직

업만족도(p < .001), 자녀 수(p < .01), 자녀연령

(p < .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

검증 결과 삶의 만족도는 연령에 따라 30대가

40대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학력에 따라 ‘대

학교졸'과 ‘대학원졸'이 ‘고졸’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가계 월소득에 따라서는 301만원이상이

300만원이하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직업만

족도는 ‘만족'과 ‘매우 만족'이 ‘불만’과 ‘보통’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자녀수에 따라서는 1

명과 2명이 3명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자녀

연령은 만 2세가 만 5세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둘째, 긍정적 정서는 학력(p < .001) 가계 월소

득(p <. 01), 직업 유무(p < .05), 직업만족도(p <

.0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증

결과 긍정적 정서는 학력에 따라 ‘대학교졸'과

‘대학원졸'이 ‘고졸'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가계 월소득에 따라 501만원이상이 300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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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difference of subjective well-being by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s, mother-

child relationship and marital satisfaction

SWLS Positive affectivity Negative affectivity

M(SD) t/F M(SD) t/F M(SD) t/F

Age

20s 19.17ab

4.601*

29.83

.218

26.17

.598
30s 20.97a 31.52 22.99

Over 40s 17.39b 31.48 23.32

Total 20.46 31.51 23.09

Level of

education

High school

diploma
18.25a

4.690**

28.94a

7.468***

25.97a

5.141**

College

graduates
20.76ab 31.52ab 22.46b

University

graduates
21.36b 32.86b 21.84b

Grad school

graduates
23.86b 35.64b 20.86b

Total 20.46 31.51 23.09

Monthly

income

in

household

Below

1,000,000won
17.67a

9.140***

29.00a

5.219**

26.00a

8.766***

1,010,000～3,000,000

won and less
17.85a 29.79a 26.05a

3,010,000～5,000,000

won and less
21.59b 31.78ab 21.67b

Over

5,010,000won
22.79b 33.98b 20.85b

Total 20.46 31.51 23.09

Employment

status

Employment 21.04

1.670

32.38

2.574*

22.01

-2.759*Unemployment 19.68 30.29 24.54

Total 20.45 31.47 23.11

Job

satisfaction

Dissatisfied 13.50a

10.188***

25.17a

7.717***

30.33a

8.520***

Normal 18.76a 31.16ab 24.22a

Satisfied 22.57b 32.96bc 20.78b

Very satisfied 26.33b 37.89c 18.56b

Total 21.03 32.28 21.31

Number of

children

1 21.24a

4.855**

31.27

2.642

21.41

2.964
2 20.93a 32.05 22.16

3 17.64b 29.54 25.08

Total 20.45 31.47 23.11

Child's age

1 years old 21.70ab

2.945*

33.05

1.453

24.00

1.368

2 years old 22.60a 33.05 21.05

3 years old 20.29ab 30.50 23.63

4 years old 20.98ab 31.16 22.49

5 years old 18.67b 31.19 23.99

Total 20.45 31.47 23.11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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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correlation between mother’s mother-child relationship, marital satisfac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Mother-child

relationship

Marital

satisfaction
SWLS

Positive

affectivity

Negative

affectivity

Mother-child relationship .493** .371** .562** -.558**

Marital satisfaction .635** .444** -.510**

SWLS .495** -.474**

Positive affectivity -.491**

Negative affectivity

**p < .01.

하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직업만족도에 따라

서는 ‘매우 만족'이 ‘불만'보다 유의미하게 높

았다.

셋째, 부정적 정서는 학력(p < .01), 가계 월소

득(p < .001), 직업유무(p < .05), 직업만족도(p <

.0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증

결과 부정적 정서는 학력에 따라 ‘고졸'이 ‘전문

대졸', ‘대학교졸', ‘대학원졸'보다 높았으며, 가

계 월소득에 따라 300만원이하가 301만원이상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직업만족도에 따라서

는 ‘불만'과 ‘보통'이 만족과 매우 만족보다 유

의미하게 높았다.

따라서 어머니의 주관적 안녕감, 즉 삶의 만족

도와 긍정적, 부정적 정서는 공통적으로 학력,

월소득, 직업만족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

임을 알 수 있었다.

2. 어머니의 모-자녀 관계 및 결혼만족도와 주

관적 안녕감의 상관관계

어머니의 모-자녀 관계 및 결혼만족도와 주관

적 안녕감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의 적률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3과 같

다. 모-자녀 관계는 삶의 만족도(r = .371, p <

.01)와 긍정적 정서(r = .562, p < .01)와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정서(r

= -.558, p < .01)와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만족도는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정서(r = .635, p < .01)와 정적인 상관(r = .444,

p < .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정

서(r = -.510, p < .01)와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머니의 모-자녀 관계가 좋을수록 그

리고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3.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모-자녀 관계

및결혼만족도가주관적안녕감에미치는영

향력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모-자녀 관계,

결혼만족도가 주관적 안녕감(삶의 만족도, 긍정

적 정서, 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

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다회

귀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를 살펴보는 다중공선성을 진단해본 결과 공차

와 VIF가 1에 근접하여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결과는 Table 4와 같

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변인들 중 삶의 만족도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삶의 만족도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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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effect of socio-demographic variables, mother-child relationship and marital

satisfaction on the subjective well-being

B β t R R2 F

SWLS

.707

.695 .483 14.959***

Age 4.164 .199 2.943**

Level of education -.586 -.046 -.709

Monthly income .018 .001 .021

Number of children -.846 -.081 -1.211

Child's age -.242 -.054 -.776

Job satisfaction 2.402 .256 3.357**

Mother-child relationship -.051 -.077 -1.011

Marital satisfaction .265 .496 6.791***

Positive

affectivity

.024

.542 .293 8.991***

Level of education .360 .031 .410

Monthly income .555 .048 .638

Employment status -.994 -.027 -.351

Job satisfaction 1.407 .164 1.947

Mother-child relationship .202 .337 3.723***

Marital satisfaction .085 .174 2.099*

Negative

affectivity

61.301

.668 .446 17.462***

Level of education .483 .038 .577

Monthly income .802 .064 .966

Employment status 4.918 .132 1.913

Job satisfaction -1.054 -.114 -1.528

Mother-child relationship -.266 -.410 -5.129***

Marital satisfaction -.126 -.238 -3.252**

**p < .01. ***p < .001.

을 줄 수 있는 변인인 연령, 학력, 월수입, 자녀

수, 자녀 연령, 직업만족도와 모-자녀 관계, 결혼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전체 영향력은

48.3%였으며, 예측변인은 연령, 직업만족도, 결

혼만족도로 나타났다. 학력, 월수입, 자녀수, 자

녀 연령은 삶의 만족도를 예언하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예측변인 간 상대적 영향력은 결혼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β = .496) 직업만족도

(β = .256), 연령(β = .199) 순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삶의 만족도를 가장 많

이 예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변인들 중 삶의 만족도에

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긍정적 정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인 학력, 월수입, 직업유무, 직업

만족도와 모-자녀 관계, 결혼만족도가 긍정적 정

서에 미치는 전체 영향력은 29.3%였으며, 예측

변인은 모-자녀 관계와 결혼만족도로 나타났다.

학력, 월수입, 직업유무, 직업만족도와 같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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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인구학적 변인은 긍정적 정서를 예언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변인 간 상대적 영향

력은 모-자녀 관계(β = .337)가 결혼만족도(β =

.174)보다 높았다. 즉, 어머니의 모-자녀 관계가

긍정적 정서를 가장 많이 예언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사회인구학적 변인들 중 삶의 만족도에

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인 학력, 월수입, 직업유무, 직업

만족도와 모-자녀 관계, 결혼만족도가 부정적 정

서에 미치는 전체 영향력은 44.6%였으며, 예측

변인은 모-자녀 관계와 결혼만족도로 나타났다.

학력, 월수입, 직업유무, 직업만족도와 같은 사

회인구학적 변인은 부정적 정서를 예언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변인 간 상대적 영향

력은 모-자녀 관계(β = -.410)가 결혼만족도(β =

-.238)보다 높았다. 즉, 어머니의 모-자녀 관계가

부정적 정서를 가장 많이 예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결혼만족도는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

를, 모-자녀관계는 긍정적, 부정적 정서를 가장

많이 예언한다고 볼 수 있다.

Ⅳ.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모-

자녀관계와 결혼만족도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주관적 안녕감 즉 삶의 만족도와 긍정, 부정적

정서는 공통적으로 어머니의 학력, 월소득, 직업

만족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성

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이들의 행복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이 학력(Kim et al., 2003; Kim

& Park 2006), 월소득(Kim et al., 2003; Park &

Kim, 2006)과 직업만족도(Diener & Lucas, 1999)

라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학력과 월소득은 한국

사회의 행복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한국 사람들은 학업을 통해 자신을 지적으

로나 인격적으로 연마함으로써 학업을 삶의 질

을 향상시키는 목적적 가치로 지각하는 것과 동

시에 높은 학업성취를 통해 계층의 이동 또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지위와 경제력을 획득할 수

있다는 수단적 가치로 지각한다. 이에 따라 학력

은 학생, 노인집단과 비교할 때 성인집단의 행복

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이 될 수 있으며(Kim &

Park, 2006) 동일하게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

니에게도 영향을 주는 요인일 수 있다.

한편 직업만족도는 개인의 성격과 적성이 직

업적 업무나 작업환경과 잘 맞고, 개인의 자율

성, 내재적 보상, 지지적 관계 등의 특성을 지닌

경우 높으며 직업활동을 할 때 행복에 중요한

몰입 경험이 일어난다고 하였다(Kwon, 2011).

또한 Diener와 Lucas의 연구(1999)에 따르면 직

업만족도는 행복과의 상관이 약 .40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따라서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더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다. 현재 여성의 사회

참여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어머니의 취업 여부

나 직업만족도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들이 연구되어왔다. 그 결과 취업유무는 행복과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비일관적(Baek,

2007; Chae, Kang, Lee & Shin, 1999; Kim et al.,

2010; Park & Kim, 2009)인데 반해 직업만족도

가 높을 경우 양육스트레스를 낮춘다고 일관되

게 보고하였다(Kim et al., 2010; Moon, 2004).

따라서 직업만족도는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

고 있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며

동시에 주관적 안녕감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기 자녀를 양

육하는 어머니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사회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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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변인이 학력, 월소득과 직업만족도라는 것

으로 한국 성인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

인들이 동일하게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

머니의 행복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둘째,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주

관적 안녕감의 인지적 요소인 삶의 만족도에는

어머니의 연령, 자녀 연령과 자녀수가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연령은 40대 이상

의 어머니가 30대 어머니보다 유의미하게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는 연령이 한국성인의 행복에 정적 상관은 있으

나 그 상관의 정도가 무상관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낮았으나(Park & Kim, 2009) 본 연구에서

는 어머니의 연령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었

다는 점에서 자녀의 연령과 어머니의 연령을 함

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본 연구결과는 영

유아기의 자녀를 양육하는 30대 어머니들보다

40대 어머니들이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인식

하는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현

재 여성의 평균 결혼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출산

연령 또한 고령화되어감에 따라 어머니의 연령

이 높을수록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데 신체

적, 심리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

서 이후에는 어머니의 연령이 자녀양육을 하는

어머니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상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겠다.

한편, 자녀의 연령과 자녀수가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었는데 이는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가 자녀의 연령과 자녀수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자녀가 만 5세일

때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아 취학 전

연령인 자녀의 어머니가 상대적으로 스트레스

를 많이 경험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높은 교육

열을 보이는 한국 사회에서 본격적인 학업에 들

어가는 초등학교 취학 전 연령의 자녀의 교육은

어머니들의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한국의

성인들은 부모자녀관계의 맥락에서 자녀의 교

육 및 발전을 통한 성취로 얻는 대리적 성취감

을 성공경험으로 지각하고(Park, Kim & Tak,

2002) 가정생활 스트레스 내용으로 가족과 부부

관계(13.3%), 자녀교육(12.1%)이 비슷하게 높은

비율을 보였다(Park, Kim & Kim, 2002). 또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자녀교육에서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함에도 실제

는 사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영유아기 때

사교육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Woo et

al., 2009). 따라서 취학 전 자녀를 둔 어머니가

상대적으로 다른 시기의 자녀를 둔 어머니보다

자녀교육에 더 많은 시간과 경비를 지출하며 이

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수는

자녀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양육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한국 성인 20대에

서 80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자녀

수는 행복과 무관하였으나(Park & Kim, 2009)

Lim과 Park(2010)에 따르면 18개월∼32개월 영

유아기 자녀가 3명 이상일 때 부모역할부담감이

2명 이하일 때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저

출산의 원인을 사교육비와 양육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Woo et al., 2009)에서 자녀수가 많아

짐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영유아 시기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가 2명 이하인 경우보다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

는 유의미하게 낮으며 이는 한국사회의 저출산

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녀 출산정책의 방

안모색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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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주

관적 안녕감의 정서적 요소인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에는 직업유무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직업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긍정 정서를 더 느끼고 부정 정서를 덜 느낀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직업이 없는 사람

들은 지겨움과 우울을 많이 느끼고 시간을 어떻

게 사용하였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직

업유무는 행복과 관련 있으며 특히 긍정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Algyle, 2003). 그러나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우는 직업이 없는 경우가

더 높은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하고(Lee,

2008) 취업유무가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기도 하여(Kim et al., 2010) 그 결

과는 비일관적이었다. 이는 직업이 있는 어머니

들이 없는 어머니들보다 긍정 정서를 더 느낀다

는 본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양육스트레스와 생

활에서 경험하는 정서적 행복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Fredrickson(2002)에 의하면 긍

정적 정서 경험은 인간의 일시적인 사고기능과

행동양식으로 확장되어 미래의 상황에 효과적

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지적, 정서적 자원을 축

적하게 하여 이를 통해 개인의 상향적 발전과

성장을 일어나게 함으로써 이것이 다시 긍정 정

서를 경험하게 하는 선순환을 통해 적응을 돕는

다고 하였다. 이것은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경우, 직장생활과 양육을 동시에 함으

로 자녀양육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Kim et

al., 2008) 어머니에게 직업은 경제적 소득을 위

한 수단 이외의 의미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

다. 또한 부부가 맞벌이를 함으로써 남편의 양육

참여나 정서적 지지를 전업주부보다 더 많이 받

거나 어머니 개인의 자아실현을 통한 긍정적 정

서를 더 경험할 가능성도 시사한다.

넷째,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결혼만족

도와 모-자녀 관계와 주관적 안녕감과의 상관관

계를 살펴본 결과 결혼만족도와 모-자녀관계는

주관적 안녕감의 인지적, 정서적 요인 모두와 관

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만족도가

높고 모-자녀 관계가 좋을수록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정서가 높았으며, 부정적 정서

는 낮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영유아기 자녀

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는 자녀와의 관계와 남

편과의 관계와 같은 관계적 요인이 이들의 행복

에 주 영향요인일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는 관

계 중심의 우리문화에서 인간관계가 행복에 중

요한 요인임을 보여주는 여러 연구들(Kim et al.,

2003; Park & Kim, 2009)과 일맥상통하는 결과

이다.

다섯째, 어머니의 주관적 안녕감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어

머니의 주관적 안녕감의 인지적 요인인 삶의 만

족도는 연령, 직업만족도, 결혼만족도가 예측변

인으로 나타났으며, 예측변인들 중 결혼만족도

가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를 예언함에 있어 상대

적 영향력이 가장 높았다. 다시 말해, 유아기 자

녀를 둔 어머니는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안녕

감에 대한 인지적 반응은 보다 장기적인 삶의

상태에 대한 의식적 평가로서 삶의 가치관이나

목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Kwon, 2011). 따라

서 평생 동반자라고 생각하는 배우자와의 관계

가 장기적인 삶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

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결혼만족도가

높은 어머니는 자녀에게 더 많은 애정표현과 질

높은 양육행동을 보이며(Kim, 2010; An, 2007)

양육스트레스를 덜 경험(Park, 2004)할 뿐 아니

라 양육스트레스가 부모의 심리적 적응과 자녀

와의 관계를 잘 예측한다(Lazarus & Folkman,

1984)고 볼 때 높은 결혼만족도는 긍정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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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와의 관계, 나아가 어머니의 주관적 안녕감과

연결될 수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한편 직업만족도 또한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

에 유의미한 예측요인으로 유아기 자녀를 둔 어

머니는 자신의 직업에 만족할수록 삶의 만족도

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경제적 소

득을 얻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직업을 통해

개인의 능력과 강점을 발휘하고 추구하는 목표

와 가치를 구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직업의 의

미를 강하게 가질수록 직업만족도는 높아진다.

또한 여성의 경우, 자녀가 있거나 직장을 가지고

있을 때 결혼만족도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Kwon, 2011). 따라서 삶의 가치관이나 목

표에 영향을 받는 삶의 만족도를 예측함에 있어

직업만족도가 예측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

라 어머니의 취업은 경제적 소득을 얻기 위한

수단을 넘어 이들의 행복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점차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직장생활과 양육을 동시에 해야 하는

어머니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남편의

양육참여(Huh & Han, 2009)와 부부간의 긍정적

의사소통을 증진(Gottman, 1998; Gable, Reis,

Impett, & Asher, 2004; Hwang, 2009)시킬 수 있

는 방안과 함께 직업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여섯째, 어머니의 주관적 안녕감의 정서적 요

인인 긍정 정서, 부정 정서는 모-자녀관계와 결

혼만족도가 예측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인구

학적 변인인 학력, 월수입, 직업유무, 직업만족

도는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를 예언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모-자녀 관계가 좋을수록, 결혼만족

도가 높을수록 긍정 정서를 더 느끼고 부정 정

서를 덜 느낀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예측변인

들 중 모-자녀 관계가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를

예언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혈연이라는 뗄 수 없는 접착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Park & Kim, 2008)로 묘사

되는 모-자녀 관계에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

고 있다는 것은 그 관계 내에서 긍정 정서를 많

이 경험하고, 부정 정서를 적게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자녀와 잘 지낸다는 생각 자체가

어머니의 긍정 정서를 느끼게끔 할 수 있다. 그

러나 모-자녀 관계는 양방향적인 것으로 자녀의

문제행동 수준(Park et al., 2009), 양육 스트레스

(Park, 2011), 그 외 어머니의 우울이나 정서적

지원부족(Jeon & Lee, 2009)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긍정적인 모-자녀 관계는

영유아의 발달과 정신병리에 영향을 줄 뿐 아니

라 상담과 치료에도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

다는 점(Park et al., 2009)에서 바람직한 모-자녀

관계형성이 어머니와 영유아의 행복에 모두 중

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의 행복은 어머니의 학력, 월소득과 같은 사회인

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나 어머니의

행복을 예측하는 요인은 아니었다. 특히 월소득

의 경우 한국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요하게 언급되고는 있으나 이것은 필요충분

조건이 아닌 필요조건이라고 한 것(Park & Kim,

2009)과 연결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월소득은

300만원을 기준으로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행복에 필요한 경제적 수준이 이

정도임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결과는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에게는 남편과 자녀와의 관계

에서 오는 행복이 이들의 주관적 안녕감에 중요

함을 시사해주었다. 특히 결혼만족도는 주관적

안녕감의 인지적, 정서적 요소 모두에 영향을 주

었으며 더욱 인지적 요소에 예언력이 높고,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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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관계는 정서적 요소에 예언력이 높았다. 이

것은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행복

을 향상시키기 위해 남편과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을 말해주었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

니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족과의 긍정적인 관

계형성과 직업에서의 만족감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가족과 사회적 지원

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지금까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행

복연구들은 그 연령 범위가 광범위하였으며 특

히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주로 양육스

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들이 많았다. 그러나 본 연

구는 어머니의 주관적 안녕감에 주목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그럼에도 몇 가지 점에서 본 연구는 제

한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 성인의 행복

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 다루었던 요인들 중 개

인의 심리적 요인들 즉, 자기효능감이나 우울과

같은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들의 영향력은 살펴

보지 못하였다. 자기효능감은 직장여성의 행복

에 중요한 예측요인이며(Park & Kim, 2009) 배

우자의 사회적 지원과 결혼생활만족도 및 자녀

에 대한 신뢰 사이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Park

& Kim, 2008). 따라서 이후에는 어머니의 심리

적 요인들과 관계적 요인들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다면 어머니의

행복을 더 강하게 예측하는 요인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선행연구의 경우 여성의 취

업유무에 따라 행복예측변인에 차이가 있었는

데 40-50대의 전업주부들은 자녀의 성공이, 직

장 여성들은 자기효능감이 가장 중요한 행복의

예언변인으로 나타났다(Park & Kim, 2009). 본

연구에서는 직업의 유무가 어머니의 정서적 행

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이것은 행복을 예

측하는 변인은 아니었으며 이 보다 모-자녀 관

계가 중요 예측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영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이

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차이가 있

는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특정 지역의 어머니들, 특히 월소득과

직업만족도가 대체로 높은 어머니들이 대상이

었다. 이러한 본 연구대상의 특성들을 감안한다

면 이후에는 저소득층이면서 직업만족도가 낮

은 어머니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본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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